
고려아연 ‘최윤범 이사 선행투자와 회삿돈 후속투자’ 핵심 사실 부인 못해 
 

증선위 의사록서도 비상장 엔터·콘텐츠 관련 회사에 원아시아파트너스 통해 상당한 금액 후속투자 

사실 확인 

영풍·MBK “고려아연과 주주가 피해자…필요한 것은 사익 추구한 최윤범 이사에 대한 독립조사” 

“회삿돈 유용 의혹에도 현 감사위 침묵…9월 9일 주총서 독립 감사위원 선임돼야”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25 일 밤 입장문을 통해 법적 조치와 ‘미확정 자료’ 주장을 앞세웠지만, 

정작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 및 그 일가가 투자한 비상장 엔터·콘텐츠 기업들에 고려아연 자금이 후속 

투자됐다는 핵심 사실관계는 부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 사안의 본질은 최윤범 이사 측이 먼저 투자한 기업들에 고려아연 자금이 사실상 

재원인 원아시아파트너스가 후속 투자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비상장사들의 기업가치 상승과 최 이사 측의 

사익 실현 가능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영풍·MBK 파트너스는 의결권 권유자료를 통해 형사사건 기록에서 확인된 아크미디어, 하이헷, 

슬링샷스튜디오 등 3 개사에 대한 6 건, 690 억원 규모의 후속투자 사례를 제시했다. 여기에 지난 7 일 일반에 

공개된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서는 총 4 개 엔터·콘텐츠 기업에 고려아연 자금이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총 투자금액은 690 억원 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증선위 절차에서도 최윤범 이사 측 진술인은 이 같은 투자 구조 자체를 부인하지 

못했다”며 “고려아연 역시 25 일 입장문에서 최윤범 이사 측의 선행투자,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대규모 출자,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해당기업들에 대한 후속투자, 해당 기업들이 고려아연 본업과 

무관한 엔터·콘텐츠 기업이라는 핵심 사실 중 어느 하나도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투자 실적이 전무한 신생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누적 약 5600 억원을 출자했고, 8 개 

펀드 중 6 개에서 사실상 단독 출자자였다. 그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최윤범 이사 및 일가가 투자한 본업 무관 

비상장 기업 4 곳에 약 690 억원 이상을 후속 투자한 것이다. 이런 구조를 당시 대표이사였던 최윤범 이사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를 “단순한 투자 실패나 회계처리 오류가 아니라, 최윤범 이사 개인이 부담해야 할 

투자 리스크를 고려아연과 주주들의 자금으로 떠받친 회사 자금 사적 유용 및 배임 사안의혹”으로 규정했다. 

 

고려아연이 형사사건상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맞다. 회사와 주주들이 피해자이다”라며 

“문제는 회사와 주주의 자금이 최윤범 이사의 사익 추구를 위해 사용됐다는 의혹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법적 

조치 운운이 아니라 최 이사 관련 의혹에 대한 독립조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가 피해자라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피해 발생 경위와 자금 흐름, 책임 소재, 최윤범 이사 측의 

관여와 이해상충 여부를 즉시 조사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 감사위원회는 수차례 조사 요구에도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번 사안이 9 월 9 일 임시주총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위원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표결은 경영권 분쟁의 연장이 아니라 주주의 권리와 자산을 보호할 독립적 감시 장치를 세울 

것인지의 문제”라며 “현 감사위원회가 최윤범 이사 관련 회사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침묵해 온 만큼, 

주주들이 독립 감사위원 선임을 통해 내부통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